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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 요약

바지는 유목민족의 특징을 가장 잘 표시하는 복식 요소로서 유목민족계열에 속

하는 페르시아 복식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. 이 책은 바지의 기원, 아랍 및 서양

의 바지, 중국의 바지양식, 일본과 한국 등 각 문화권의 바지를 조명하고 자연환경

적인 요인과 사회환경적인 요인에 따라 구분되는 바지의 유형을 구분하여 서술하

고 있다. 

바지에 대한 연구는 바지의 기원에서부터 현재 우리가 상용하고 있는 바지에 이

르기까지의 수많은 형식의 바지가 착용되었던 시대적 배경의 검토가 선행되어야 

한다. 지금까지 발견된 유물로는 기원전 1000년경에 스키타이인들이 입었던 바지

가 가장 오래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지금으로부터 3000여년의 역사를 갖고 

있는 유서깊은 복식형태인 것이다. 지역적 분포와 특징에 대한 연구는 크게 서양·

아랍·동양문화권의 세 부분으로 나뉘어 고찰된다. 특히 페르시아가 속한 아랍문

화권은 동양과 서양문화권의 중간적인 위치에 놓여 있으면서도 독자적인 영역을 

구축하고 있는 문화권으로, 특히 샤르왈이라는 독특한 형식의 바지를 창출했다. 

바지에 대한 연구는 단지 의복의 한 종류에 대해 고찰하는 복식사적 범주를 벗어

난다. 단순한 복식사적 연구의 범주만이 아니라 현재까지 살아온 인류의 삶의 한 

단면을 찾아볼 수 있다. 이런 관점으로 볼 때 바지는 인간의 복식을 대표하는 중요

한 의복이며, 이에 대한 연구는 인류 역사에 독특한 관점의 고찰되고 있다.




